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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많이 마시면 식도암 위험?
인디아 연구팀, 25년 동안 발병률 6배 증가 … 국 청량음료협회 반발

탄산음료의 소비 증가가 식도암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국의 BBC 방송 인터넷 판에 따르면, 인디아의 타타메모리얼 병원 과학자들이 실시한 연구 결과 탄산음료

의 높은 인기와 식도암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자들은 미국에서 과거 50년 동안 탄산음료 소비가 5배 증가한 반면, 지난 25년 동안 탄산음료 소비가 

많은 백인 남자들의 식도암 발병률이 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탄산음료 소비가 많은 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유사한 추세가 확인된 반면, 탄산음료 소비가 상대적으

로 적은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식도암 발병률은 현저하게 낮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를 낸 타타메모리얼 병원의 모한다스 말라스는 “앞으로 20년 동안 탄산음료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만

큼 진정한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시급히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 청량음료협회(BSDA)는 인디아의 과학자들이 탄산음료 소비 추이와 매우 드문 형태의 암인 

식도암 발병률을 단순 비교했을 뿐 어떠한 새로운 사실도 입증해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BSDA의 리처드 라밍은 “지난 20여년 동안 음식재료와 라이프 스타일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한가

지 식품이 특정 질환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리 캐플런도 “인디아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상관관계를 밝힌 것에 불과하며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다른 라이프 스타일, 예

를 들어 비만 등이 식도암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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